
#6 음식점
#가령과 규빈은 자리에 앉는다. 
#할머니가 밑반찬을 가지고 다가온다.

가령 (매뉴판을 보지않는다)할머니~ 저희 여기서 제일 잘나가는 음식 주시겠어요?
규빈 네? 음식을 그렇게 시키면 어떡해요
할머니 (가령과 규빈을 쳐다본다)
가령 아니에요 그냥 먹어요 이게 낭만이죠
규빈 저는 낭만 찾으러 온게 아니고 일하러 왔어요
가령 할머니 그냥 그렇게 주세요
할머니 그려

#할머니가 주방쪽으로 돌아간다 
#대화를 시작하며) 가령과 규빈은 배고픈 탓에 반찬을 집어 먹기 시작한다. 

규빈 진짜 어쩌지...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가령 몰라요 일단 밥부터 먹어요 밥앞에 딴소리하면 혼나요
가령  아 술이나 한 잔 하고 싶다~ (혼잣말 비스므리)
규빈 안경을 치켜올리며 근무시간 중에 알코올은 안되죠!! 집중력을 흐트러뜨린

답니다 (해맑)

#대화중) 가령과 규빈은 3개 나온 묵을 하나씩 집어 먹는다(1개 남음)

가령 그냥 말 해보는 거죠 (남은 1개의 묵을 집어먹으며)
규빈 (눈이 똥그래지며) 할머니 (빈 그릇을 주시하며) 저희 묵 하나 더 주세요
가령 ?
규빈 ㅎㅎ 서울에서는 이거 귀하거든요 

#할머니가 묵을 가져다 준다

규빈 근데 3개중에  2개를 다 드셔서요 이번엔 제가 2개 먹을게욥.!
(미운데 얄미운 웃음)

가령 (똥씹은 표정) 다 드세요

#계속 밑반찬을 먹고 있다.
#할머니가 냉채족발을 가지고 온다.

#규빈이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으려한다
#가령은 배고파서 무작정 젓가락을 들이밀다가 뺀다
#규빈은 사진을 다 찍은 듯해서 가령은 다시 젓가락을 냉채족발로 들이민다.



규빈 (젓가락을 막으며) 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가령씨
가령 (약간 놀라며) 뭐야 냉채족발 처음봐요?
규빈 네 처음봐요 서울에서는 본 적 없어요
가령 아 그래요~(놀라지 않으며 그냥 다시 먹는다.)

#규빈은 눈으로는 개수를 세고 있다 손가락도 조금씩 까딱거리면서
#규빈은 음식의 개수가 홀수인 것을 확인한다. 
#음식을 또 나누기 위해 주인 할머니에게 가위를 달라고 한다,

규빈 할머니 가위좀 주세요
할머니 (가위를 건네며) 가위는 왜 필요해
가령 몰라요,, 누가 자꾸 나눠먹재
규빈 (가위를 받고 음식을 입에 가득 머금고 웅얼거린다) 정확히 나눠먹어야죠
할머니 총각 왤케 깐깐해~
가령 서울에서 왔대요
할머니 하긴 서울에서는 이런거 먹기 힘들지
가령 부산에서야 흔하죠
할머니 그래 여기는 애들도 와서 먹고 내 동년배도여기 와서 먹어
가령 맞아요 호불호가 적은거 같아요 맵지도 않고
할머니 맵게 해달라하면 다 맵게 해주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야 여기 단

체로도 많이 와서 먹어 (말하고 퇴장)
가령 (별생각 없이) 아 네 그래요


